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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교 

진절승-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피주의불교현황 

파주는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권근도 양도중숙처兩都中宿處라 했 

다. 동으로 양주, 남으로 고양, 북으로 연천, 서북으로 임진강 너머 개풍, 서남으 

로 한강 너머 김포와 면하여 있다. 고려 시대에도 파주는 혜음령을 통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신의 왕래처였다. 이에 파주에는 예로 

부터 수많은 사찰이 들어섰다. 감악산에만 삼천사三千휴가 있었다고 하며, 『파주 

읍지』나 r교하읍지』 및 r불교 사찰전서』 등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도 수십여 사찰 

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은 조선시대에 폐사되 

고, 현재는 해방 후나 6. 25전쟁 이후에 창건된 사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파주에는 약 50여 개의 사찰이 있다. 이는 공식 종교(불교) 시설로 등록된 숫 

자로, 파악되지 않은 사찰이나 암자 및 포교당은 100여 개가 더 되는 것으로 짐 

작된다. 그러나 미등록 사암좋많의 대부분은 무당이나 법사가 절의 외형만 갖춘 

것이고, 기타 개인 절인 사암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 사찰은 보광 

사, 검단사, 용암사, 용상사 4개이고, 조계종 소속 사찰은 10여 개, 태고종 소속 

종교 477 



478 파주생활 

사찰은 30여 개이며, 나머지는 기타 종단 소속이거나 무종단 사설 사암들이다. 

파주의 대찰인 보광사를 제외하면 조계종 사찰은 빈약하고, 이 지역 교세는 태 

고종이우세하다. 

파주의 산세는 동쪽에는 감악산(67Sm) , 노고산(401m), 금병산(293m), 팔일 

봉(464m), 앵무봉(622m)이 남쪽에는 황룡산(135m), 명봉산(248m) 등이 고양시 

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평산(496m), 봉서산(216m), 월롱산 

(229m), 박달산(368m) 등이 남쪽으로 가면서 낮게 펼쳐져 있다. 파주의 사찰들 

은주로이들산록에위치해있다. 

파주에는 왕릉으로 장릉(인조와 인조비, 탄현면 갈현리), 공릉(예종비 장순왕 

후),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영조의 장자 진종과 비, 조리읍 봉일천리)이 

있다. 원으로는 소령원(영조의 모 숙빈 최씨, 광탄면 영장리), 수길원(영조 후궁 

정빈 이씨, 광탄면 영장리) 등이 있다. 이외 왕자나 공주 등의 묘도 19기가 산재 

한다. 

또한 파주에는 수많은 재지 사족들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데, 윤관 장군 묘(광 

탄면 분수리), 황희 정승 묘(탄현면 금승리), 성혼 묘(파주읍 향양리), 신사임당 

묘 · 이이 묘(이상 법원읍 동문리), 허준 묘(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이북 소재), 

심지원 묘(광탄면 분수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파주에 수많은 왕실 능원 및 산묘들이 산재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왕실의 능원묘가 자리한 것은 그렇다 해도 사대부 향촌 사족士族들의 세거지가 

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조선 초에 훈구척신인 파평 윤씨, 덕수 이씨, 청송 심 

씨, 창녕 성씨 등이 낙향하여 터를 잡고, 이후 여러 사대부 가문이 거주한 것은 

파주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파주는 개성과 서울의 경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말 선초 이래 사대부들의 향촌 거주지로 각광받았고, 이에 선 

산이 도처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파주에는 각종 원칠願~ lj이나 분암瓚짧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주읍지』나 『교하읍지」 등에는 여러 재지사족들의 선산을 지키는 사 

찰이나 암자들이 십여 개 기록되어 있다. 금승리의 영신암(황희 분암), 능곡의 

악암사(성안제), 아가산 하의 조씨 분암, 월롱의 심씨 분암, 교하의 성재암(윤 



번), 내포리의 오봉사(함안 조씨), 보현암, 평지암, 연천암, 장 

명산 삼암 등 10여 개의 분암이 그것이다. 파주 최대 대찰인 

보광사는 영조의 친모인 숙빈 최씨의 원찰이다. 

이중 현존하는 것은 보광사의 숙빈 최씨 영당[쩌室聞]과 내 

포리의 오봉사, 교하의 성재암이다. 조선이 비록 유교적 예교 

禮敎 국가로 출범하긴 했지만 불교 신앙과 조상숭배의 풍속이 

결합해 이처럼 여러 원찰이나분암이 존재할수있었다. 이는 

파주 불교의 한 특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 조선 

성리학의 정립과향촌예치禮治의 심화과정에서 대부분의 분 

암은 폐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파주의 최고 대찰인 보광사를 필두로 하여 남 

동, 북동, 서, 남의 순으로 주요 사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계종, 태고종 등 종단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이 

는 그다지 의미가 없기에 국도와 지방도 등 탐방 코스 중심으 

로 살펴본다. 주요 전각이나 불상 및 탱화 등은 파주의 문회유적이나 지정문화 

재 등에서 상술되기에 여기서는 절의 내력과 몇몇 특징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서 

술한다. 

파주의사찰 

1. 보광사 

보광사 가는 길은 서울에서 보자면 제법 멀고 험하다. 서울 구파발에서 1번 

국도를 타고 벽제 화장막을 거쳐 광탄 쪽으로 가다가 고양삼거리에서 혜음령(용 

미리)쪽으로가지 말고영장리 쪽으로가야한다. 벽제에는벽제역이 있었으나, 

오봉정사 앙고장독경 E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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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종 때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규모기- 큰 벽제관을 지었다. 벽제관은 

일제 때 경의선 칠도 개설로 기능을 상실 일부가 헐리고 6. 25전쟁 때 폭격으 

로 전소된 다음 현재는 벽제관지라는 비석만이 남아 있다. 

광탄 영징리 쪽으로 가려면 핏박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일제는 이를 ‘퇴패치 

많패 라 하여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시들이 도망간 곳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핏박고개는 핏박처럼 가파르다는 의미일 뿐이다. 

핏박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보광사가 나온다. 보광사는 고령신- 앵무봉(꾀꼬리 

봉) 아래에 위치해 있고,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또한 전통 시­

찰이기도 하다. 현재는 파주시 광탄변에 있으나 예전에는 양주군 백석변에 있었 

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개편으로 파주에 편입됐다. 만일, 행정 개편으로 보광 

사가 편입되지 않았다면 파주의 사격츄格은 싱당히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파주 

에는 보광사 말고는 오래된 사찰이 없고, 나머지 절들도 대개는 해방 이후 칭건 

되어 사격이 미미히-기 때문이다. 

보광사 일주문을 지나면 바로 수십여 상가기- 나온다. 전국 맹산대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하팎 상기들이다. 최근에는 여러 사찰에서 바로 아래 상가들을 일 

주문 밖으로 이주시키고 있지만, 보굉-사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모양이다. 

상가와주차징을지나숲길을 5분정도결으면비-로경내가니-온다 오른쪽에대 

웅보전을 비롯한 전각군과 종무실이 있고 왼쪽에는 주지실과 차방 등이 있으며 

그 위쪽으로 납골딩靈쩔댔이 있디 . 

보광사에는 별도의 사지츄認기- 없다. 『동국여지승람』이나 『양주읍지』 등에 짧 

은 기록이 남이- 있고, 권상노 선생의 『한국 사찰전서』에 「고령산 보광사 법전중 

창 병단호기서」(1901)가 실려 있어 그 내력을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중창 과정에 대힌 서술이 부실해 현재의 보광사가 있게 된 내력은 일기 어렵다. 

이들 기록에는 도선국사 창건, 임진왜란 때 소설 후 중건, 고종 연간의 중수 등 

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광사의 현재 모습은 영조와 대원군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한마디로 보 

굉사는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원찰이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궁의 무수리 

였다가 인형왕후 폐출 시 지극한 공덕으로 숙종을 감동시켜 후궁이 되고 인현왕 



2008년 보광사 칠석 야외법회 

후의 복위에도 기여를 한 극적인 인물이다‘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는 즉위 후 

출신이 빈천한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원묘園훌인 소령원에 선도비를 세우고 

그 비문과 글씨를 당대 최고의 종친宗쩨들로 하여금 짓고 쓰게 하였으며, 국왕의 

소령원 침배를 제도화히 였다. 영조는 소령원 근처에 있던 보광시를 숙빈 최씨의 

원찰로 삼고 대웅보전과 관음전을 중수히고 만세루를 창건했다(1740년) 영조의 

효심은 그대로 손자인 정조에게로 이어졌으나 그 사이에 시-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놓여 있으니 어찌 보면측은하기 그지없다. 

보굉-사 대웅전 오른편 뒤쪽에는 숙빈 최씨를 모신 어실각때室聞이 있다. 어실 

각은 단칸의 사각기와집으로 안에는 숙빈 최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979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다. 주지 스님(초격)에 의하면 매달 초히루에 공양을 올라고 큰 

법회가 있을 때는 위패를 법당 영단에 모셔 축원을 한다고 한다. 보굉사 홈페이 

지에는 ‘천년 사찰효도량보광새가메인화면타이틀로자리잡고 있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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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로 수원 용주사(사도세자의 원찰)의 효 행사와 더불어 한강 이남, 이북 

의 대표적 효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획으로 보인다. 영조와 그 손자인 정 

조의 효심이 200여 년 후 불교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한편, 현재 보광사의 사격은 대원군에 힘입은 바 많으나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웅전 왼편 측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고령산古靈山 보광사팝光좋 상축서上 

禮 라는 판각이 걸려 있다. 상축이란 사찰에서 임금과 왕비와 태자를 위해 축 

원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고종 등극(1864) 후에 궁궐을 신축하고 사찰을 신 

창하매 보광사도 이전양료二歐兩齊를 일시에 새로 지었으니, 이는국가의 홍운이 

요 대원위(대원군)의 숙원 소치였다고 한다. 이로 보면 대원군이 대웅보전의 대 

중창과 전각의 신창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대원군은 영조의 현손으로 영조 

모친의 원묘인 소령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이에 보굉-).)- 불사를 일 

으킨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을 새로 지으며 겸사로 보광사 중창을 도왔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보광사에는 여러 전각과 문화재가 많으나 이를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어, 

특별한 몇 가지만 일별하고자 한다. 먼저 대웅보전의 벽화를 들 수 있다. 대웅전 

외벽에는 우측 벽에 위태천 · 천인상 · 신장상, 뒷벽에 반야용선 · 괴석과 모란 · 

연화왕생, 좌측 벽에 수월관음 · 육이六牙의 흰 코끼리 등이 그려져 있다. 이는 

1898년심L궁천 씨의 시주를받아대웅전을중창할때 그린 것으로보이며, 한국 

불교 사찰벽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또한 대웅전 내 천장에는 사선으로 수십 

종의 벽화가그려져 있는데, 무속을포함한각종풍속장면과화조도등은조선 

후기 풍속화의 맥을 잇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웅전 내 감로탱화 하단의 풍 

속 장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내에는삼장탱[三減l뼈]이 걸려 있는데, 중앙에 삼장(지지地持, 천장天滅, 

지장地藏)보살이 있고 하단에는 그 권속들이 자리하고 있다. 삼장신앙은 우리나 

라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사례로 지장보살의 중생 구제의 권능이 잠신프身(법신 

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신앙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유시-한 사례로는 전라 

도 고창 선운사의 삼장 배치 전각을 들 수 있으나 삼장탱화는 극히 드문 귀한 유 

물이다. 



한편 보광사 산신은 남산신이다. 산 

신하면수염 허연할아버지가당연하겠 

지만 보광사의 산신은 산내 암자인 도솔 

암의 여산신과 짝을 이룬다. 님녀 산신 

을 함께 모신 무속 굿당의 사례는 더러 

있지만 사찰에서 남녀 산신이 같이 모셔 

지는 경우는 보광사와 도솔암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보광사에서는 봄가을에 산신을 

모시고 국산제國山察를 지낸다. 보광사 

에는산신각에 모셔져 있고, 도솔암에는삼성각에 모셔져 있다. 

보광사에는 납골당 영각전이 왼쪽 위편에 있는데 2003년 완공되었다. 모두 

만 위 정도를 모실 수 있다고 한다. 또 영각전 위에는 호국대불입상이 있는데 높 

이 12m, 무게 540t의 대형 석불이다. 1980년 대웅전 보살상의 복장이 도난당했 

으나 진신사리는 그대로 남아 이를 봉안하고자 만들었다. 이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후원으로 대불을 조성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 이곳이 임진왜란과 

6. 25전쟁의 격전지였음을감안하여 위령불삼아조성한것이라고한다. 

보광사를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 오른쪽 숲길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1980년 

대에 불교 개혁과 민주화운동에 힘쓰다 열반한 종태 스님 기념비가 있다. 1994 

년 조계종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개혁을 주도한 실천불교 승가회의 근본 도량 

으로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디 보광사는 봉선사 말사였으나 개혁종 

단의 실세들이 한동안 자리했던 것이다. 2007년에 와서야 다시 봉선사 스님들이 

보광사에 주석하게 되었다. 2000년경에는 종태 스님 비 옆에 비전향 장기수 기 

념비 또한 세워져 있었으나, 보수단체들의 항의에 못 이겨 현재는 철거된 상태 

다. 민주화운동과 비전향 장기수의 수년 간의 동거는 이렇듯 허망하게 끝났다. 

비극적인한국현대사의한단편이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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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솔암 

보굉사 산내 암자였다가 1970년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가 되었 

다. 요즘도 도솔임을 보광사 산내 암자로 다들 일-고 있어 주지 스님(성광)은 조 

금 서운해한다. 도솔암 주지는 보광사가 아니라 본사인 봉선사에서 임면을 한 

다. 보광사 위쪽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 30분쯤 걸어 올라가면 앵무봉(622m) 아 

래에 자리 잡고 있다. 앵무봉은고령산정상이디. 

도솔암의 내력은 불분명하다. 역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도솔암 

의 입지로 보아 최소한 조선 중기 이전에 보광사의 산내 암자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도솔암은 앵무봉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김포 · 강화 · 인천과 서해의 

수평선까지 보일 정도로 뛰어난 조망지다. 또한 영기가 서려 수행자들의 좋은 

수도터로 누구나 인정하는 곳이므로, 일찍이 산사의 수행 암자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도솔암은 6. 25전쟁에 모두 전소되고 현재의 암 

자는 1956년 중수되었다. 1968년에는 극락전을 낙성히-고 지장탱을 모셨디. 

1968년 법당 건축 모연문에 의하면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고려의 대각국사, 고려 

말 무학대사, 함허대사 등이 수행했다고 하나 알 수는 없다. 전국 사찰들의 대부 

분이 역사상 유맹 고승들의 창건이나 수행터로 스스로를 높이는 까닭이다. 

도솔암의 산신은 여산신이다. 삼성각(1963년 중창)에 여산신탱과 여산신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산신탱의 화기짧E어1 증명 운허(현 봉선사 조실), 주지 도형, 

금어金,!;1;1, 석정(현 무형문화재 불화승)으로 되어 있어 탱화의 조성 시기를 1963년 

삼성걱 중창 이전으로 잡기는 어려울 듯하다. 3월 16일과 10월 보름에 산신대제 

를 올린다. 보광사의 남산신과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지역의 설화 

나 산신신앙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관련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도솔암은 3· 1운동 대표 33인의 힌- 명이자 대각회 운동의 주창지-인 백용성 스 

님의 수행터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1915년부터 3년간 천수관음기도를 했다고 

한다. 현재 요사채로 쓰이고 있는 건물(1956년 중건)은 4칸짜리로 예전에는 법 

당, 방, 부엌이었으나 현재는 사무실괴 스님의 거처로 쓰이고 있다. 이 요사채의 

옛 건물은 법당 없이 불상을 모신 인법당시去쏟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용 



성 스님은 이곳에서 견성대오했다고 한다. 용성 스님의 대각처인 까닭에 대각사 

상 연구회(백용성 스님 문도회 서울 종로 대각사 소재)에서는 도솔암을 성지로 

여기고 있으며, 회원 신도들과 종종 성지순례를 하기도 한다. 2008년에는 대각 

사상 연구회, 보광사와 더불어 도솔암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솔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요사채 맞은편 소나무 몇 그루 사이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조계종 종 

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수행 기도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을 일명 향로봉이라고 

도 한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자그마한 암반으로 보이는데, 성철 스님에게는 

영기가 서린 수도처로 보였던 모양이다. 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었 

을지궁금하기도하다. 

주지 스님이 오르고 내라는 길 모두 짐 트럭으로 운반해 주셔서 어려운 산행 

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르고 내리는 길에 노부부가 산행을 하는 모습도 보였 

다. 앵무봉(일명 비로봉 꾀꼬리봉)을 갔다 오면 뭇밖의 귀인을 만난다고 하여 

이 골짜기 산길을찾는사람이 제법 된다고한다. 험하지만고즈넉한산속숲길 

도 내년 이후 정비가 되어 일반 지동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소리에 섭섭 

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어쩔거나, 스님들 삶도 있을 것이고 큰 사업흘 앞두고 

있다는데. 

3. 혜음사(원)지와 청룡사 

보광시를 나와북쪽 길로 가지 않고 핏박고개를 다시 념어 고양삼거리에서 우 

회전하면,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용미리의 경계인 혜음령고개다. 혜음령은 고 

려 중기 이전에는 주요 교통로가 아니었다. 평양, 개성, 적성, 양주, 광나루로 이 

어지는 평탄한 기존 교통로가 있었기 때분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 남경(서울)이 

건설되면서 개성 ’ 남경을 잇는 교통로의 개척이 필요해졌고, 그 루트가 임진 나 

루(고창포나 문산포)에서 혜음령을 거치는 길이었다. 이 길은 산지와 고개가 많 

았는데, 특히 혜음령에는호랑이와도적이 많아행인들을보호할시설의 필요성 

종교 485 



486 피주생활 

이 대두되었고, 이에 혜음사(원)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동문선東文 

選』에 있는 김부식의 「혜음사 신창기惠續縮I)記」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혜음원은 1121년(예종 16)에 완공되었다. 원院은 일종의 국립 숙박 시설이다. 

원은 여행지-나 행인에게 숙박, 휴식, 식사 등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였고, 고려 

시기 원은 주로 사찰 승려들이 운영하였는데 주요한 지역에는 왕실이 적극 지원 

하였다. 고려 사찰의 명칭에 0 0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은 또 

한 승려나 순례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거나 행려병자의 치료와 빈민구제 사업 

등의 역할도 하였다. 혜음사인지 혜음원인지 애매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적 464호로 지정되 

어있다. 

고려 시기 원의 전체 모습이 발굴되는 것은 혜음원지가 처음이다. 더구나 국 

왕이 임시로 머무는 행궁터도 발견되었다고 하니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 

다. 경북 조령원이나 충주 미록대원도 전체 모습이 발굴된 적이 없어 더욱 귀중 

한 유적이다. 또한 고려 초기의 각종 유물이 대량 발굴되어 원지 개요와 더불어 

「조사 보고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에 수록되어 있다. 

혜음원지는 남쪽에서 혜음령을 넘어 광탄면 용미4리에 이르러 길 왼편 개천 

을 따라가면 나온다. 현재 발굴 중이라 일반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으나 그 전경 

은 멀리서 확인할 수 있고 잘하면 발굴조사단의 콘태이너 박스에서 설명을 들 

을수도있다 

그런데 이 혜음원지 바로 밑에는 청룡사라는 절이 있다. 발굴팀은 원지의 규 

모가 지금 터보다 훨씬 넓다며 사찰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청룡사는 태고종 

사찰로(주지 정원) 30여 년 전에 도봉산에서 이전해 왔다. 도봉산에서도 국립공 

원 정화조치에 따라 철거당하고 이곳 우암산 아래에 새 터를 마련했는데 또 수 

용당해야 하니 억울한 심정일 게다. 청룡암은 종교 시설로도 인가받지 못한 채 

개인 주택 거실에 법당을 마련한 전형적인 사설私設 사암츄慶이다. 마당에 도봉산 

에서 옮겨온 석탑과 돌부처 그리고 법당에 토불이 있다. 지금도 단오에는 도봉 

산 옛터로 기도를 다닌다고 한다. 수용당하지 않기 위해 지난 8월에는 절 이름도 

혜음사로 바꾸었다고 하나 앞으로 어찌 될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



4. 용미리 석불입상과 용암사 

혜음령에서 78번 지방도를 따라 10여 분을 가면 길에서도 거대한 불상을 볼 

수 있다. 높이가 무려 17.4m, 얼굴 길이만도 2.45m인 국내 최대의 마애석불이 

다. 정식 명칭은 용미리 석불입상인 듯하나 대개는 용미리 쌍미록으로 불린다. 

미록님으로 믿으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자 치성을 드리는 탓이다. 예전에는 

미록맹이로도 불렸다. 용미리 산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물 제93호이다. 아 

래에는용암사가있다. 

장지산 아래 천연으로 솟은 바위 절벽을 이용하여 몸통은 마애각법으로 조각 

하고 그 위에 두상佛頭을 없어놓았다. 왼편의 불상은 둥근 갓[圓표佛]을 쓰고 있고 

얼굴은사각에 자연스런 미소가돋보인다. 목은원통형이고, 가슴은당딩-하지만 

바위의 제약으로 목과 가슴이 조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들 

어 연꽃을 쥐고 있다. 오른쪽 불상은 사각형 갓[方효佛]을 쓰고 있고, 두 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있다. 얼굴은 직사각형이고 그외 조성 기법은 원립형과 거의 

유사하다. 원립불은 남상 방립불은 여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냥 속설일 뿐 확 

실한 근거는 없다. 아마도 쌍미록 조성 연기가 아들 기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생 

긴설일것이다. 

방립불 뒷벽에는 발원문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명문이 있어 조성 연기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명문이 판독 

되어 조선 초 세조 연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에조비 정희왕후 발원), 불상의 

양식으로도 고려불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정설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원립불의 어깨 위에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조잡한 미록불상과 탑이 

있었으나 현재는 용암사 대웅전 뒤 샘가에 놓아두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언 

젠가 석등을 시주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파손되어 경내 한쪽에 방치되어 있다. 

쌍미륙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고려 선종(1084∼1094)이 후사가 

없어 원신궁주 인주 이씨를 맞았으나 역시 후사가 없었다. 원신궁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파평군 분수원 장지산 남쪽 기숨 암벽 사이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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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씩 달라” 하고는 사라졌다. 원신궁주가 왕에게 고하 

고사람을보내살펴보니 엄청큰바위두개가나란히 서 있었다 이에두도승 

의 모습을바위에 새기고절을지어 아들을빌었더니 한산후균이 태어났다 

이는 전설일 뿐 역사 기록은 없으나 고려 선종과 인주 이씨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면 꽤 설득력이 있다. 선종은 문종과 인예태후 인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 

났고, 남경(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던 인주 이씨 세력은 남경 가는 길목인 이곳 

에 거대한 불상을 세워 세력을 과시했을 기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선종의 후 

사를 인주 이씨 집안의 원신궁주가 낳게 하려는 열망은 매우 컸을 것이다. 전설 

이 마냥 전설은 이-닌 것이다. 이후 쌍미록은 오랜 세월 득남의 기도치성터로 원 

근에 소문이 났고, 이는 오늘에끼-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수원이 예전에는 

양주였기에 전설의 가공 유통 기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쌍미록 아래에는 용암사가 있다. 용암사는 조계종 봉선사 말사이자 전통 사찰 

이다. 용암사는 1920년대 처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195.0년대와 1976년에 

시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힌다. 1962년에 조계종에 등록했고, 이후 여러 주 

지를 거쳐 2002년부터는 봉선사 출신의 태공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2001년 

오현 스님(비구니) 당시 대웅잔이 전소되어 디시 중건했다. 대웅전 안에는 지장 

탱과 감로탱이 있고, 마당 앞에 범종각이 있디. 용암사에서는 9월 9일에 미록제 

를지낸다. 

한편, 용암사는 전통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땅이 없다 쌍미록 인근은 국 

유지이고, 용임-사 경내와 인근은 대구 서씨 등의 사유지와 국유지이다. 어떻게 

전통 사찰로 지정되었는지 매우 의아하다. 헌 주지 스님도 전통 사찰 지정에 대 

해서는 정확히케 모르고 있다. 아마도 용암사 자체보다는 보물인 쌍미륙을 보고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벌사 

쌍미록을 지나 분수리에 이르면 고려 병장 윤관 장군 묘가 나온다. 규모가 매 

우 큰 분묘로 파평 윤씨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묘 아래에는 여충사가 있는 

데, 안에는 1932년 함경남도 단천의 윤관 영정을 모사한 영정이 모셔져 있다. 윤 

관 장군 묘는 심지원의 묘와 앞뒤에 위치해 있어 200여 년을 넘는 산송山꿇의 대 

상이 되기도 하였다. 심지원은 청송 심씨로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어떤 연유인 

지 윤관묘와앞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파평 윤씨와청송심씨 사이에 200여 

년 넘게 산송이 계속되어 인구에 회자되다가 작년에 파평 윤씨 측에서 2500평을 

내주어 심씨 묘역을 이장하였다. 조선 후기 명당터를 두고 일어난 산송의 전형 

이라하겠다. 

윤관 묘를 뒤로 하고 법원읍 삼방리 애월 저수지로 가면 관용사가 있다. 광탄 

에서 지방도 56번 도로로 타고 가다가 대능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애월 저수지 

쪽으로 올라간다. 관용사는 현재 총회종 소속 사찰로 되어 있다. 3칸 대웅전과 

산신각이 있고 대웅전 왼편 산자락에 철불 형식의 죄불이 모셔져 있다. 

현재 진암 스님끼세)이 주지를 맡고 있는데 그는 파주 불교연합회 회장도 겸 

하고 있다. 관용사는 1956년 최병옥 보살이 꿈에 애윌 저수지에서 용빛이 관용 

사 춧대바위 쪽으로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창건했다고 한다. 절터는 전주 이 

씨 양녕대군파 종중 땅으로 절에서는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법주사 출신 

의 이윤재 스님이 관리하다가 1971년 진암스님에게 양도했다고한다. 

진암 스님은 법주사 산내 암자 현암사(아버지가 주지였다)에서 태어나 71년 

법주사로 출가했다. 이후 파주 보광사 등 조계종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 홀 

로 수행하고자 이 절에 들어왔다고 한다. 절은 관리의 편의상 총회종 소속이지 

만 스님은 여전히 조계종 승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이면서 조계종 사 

찰이 아닌 다른 종단 시찰(대개는 사설 사암)에 주석하는 사례가 제법 많은데, 

진암 스님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파주시 사찰에도 이런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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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악산 범륜사(운계리 사지) 

법원읍을 뒤로 하고 동북방의 적성면 감악산으로 향한다. 범륜사는 적성면 설 

마리의 감악산을 오르는 등산로상에 있다. 태고종 사찰로 금봉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감악산에는 원래 감악사 운계사 신암사 등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모 

두 소실되었고, 지금의 절은 1971년 옛 운계사터에 다시 세운 것이다. 운계사의 

창건 연대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한 『동국여 

지승람』에 이 절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1799년(정조 23)에 편찬한 r범우 

고』에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있는 건물은 대웅전과 강원, 요 

사채 등이고 요사채 옆에는 조선 후기의 

기와 조각이 쌓여 있다. 현재의 3층 석 

탑은 조선시대의 탑재협材에 새로이 화 

강암을 더하여 쌓은 것이다. 탑재는 옥 

개석 3개, 탑신석 1개, 지대석 1개가 남 

아 있었다. 대웅전에는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이는 시왕탱과 신중탱, 그리고 

산신탱이 있다. 시왕탱이나신중탱은조 

선 후기 퇴화한 불화 기법을 엿보게 하 

며,산신탱은그나마작품성이 있다. 

감악산(675m)은 파주 적성의 진산鎭 

山이자 경기 5악의 하나이다. 또한 개성 

덕물산과 더불어 전래 토속신앙의 성지 

였다. 많은 무속인들의 기도치성터였고 

일반인들의 기도 행렬도 끊이지 않는 곳 

이다. 정상 오르는 길의 운계폭포는 무 

속인들의 대표적인 치성터였으나 현재 

---------------- ----------------커 



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감악산 정상에는 감악산비가 서 있는데 기단부, 비신, 

개석을 갖춘 화강암 석비다. 글자가 전혀 없어 몰자비沒字陣라 불리기도 하며, 설 

인귀비 혹은 삐풀대왕비로 불린다. 민간이나 무속에서는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장군신으로모신다. 

7. 미타사와파평용연 

미타사는 파평면 늘노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찾아갈 때는 법원읍 파평산 동쪽 

에서 올라가야 한다. 파평산(495m) 정상 공군기지 바로 아래에서 수백 계단을 

내려가면 미타사가 나옹다. 현재는 태고종 소속으로 주지는 해정 스님이다. 

미타사는본디 금강사산내 암자였던 것으로추정된다. 금강사가폐사되자아 

미타불상을모시고다시 절을세워 미타사라개칭하였다고한다. 『선증동국여지 

승람』에 의하면 금강사에 미타사가 있었다고 하며 「인물조」 고려편에는 고려 

초 파펑 윤씨의 가계가 설명되어 있다. 금강사는 고려 개국공신 윤신달의 아들 

금강이 자신의 집터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윤금강의 아들은 집형이고 집형의 아 

들이 유명한 윤관 장군이다. 윤관의 아들은 윤언이다. 『고려사』에 헌종이 금강 

사에 행행하여 반옳lfif曾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강사의 사격이 대 

단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사의 구지는 정확하지 않다. 금강사는 창건 내력으로 

보아 파평 윤씨의 원찰이 분명하다, 이는 현재 금강사의 후신인 미타사 나한전 

에 윤관의 초상을 모신 것으로 이어진다. 

미타사는 조선 후기 수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으나 6 . 25전쟁 때 영국군이 철 

수하면서 전소시켰고, 현재의 미타사는 1964년 중창한 것이다, 옛 법당 터 뒤쪽 

에 대웅전이 있고, 멀리 오른쪽에 나한전이 있다. 나한전에는 석불죄상, 빈두루 

존자와 정우존자, 나한상 등이 모셔져 있고, 한편에는 윤관 장군의 초상이 모셔 

져 있다. 현재의 미타사는 파평 윤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파평 용연龍써은 파평면 늘노리에 있다. 용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신라 말 진성여왕7년(893) 한가위에 용연 일대에 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끼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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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력이 쳤다. 윤온이라는 할머니가 보나 못에서 빛이 솟으며 금궤가 떠올랐 

다. 상지를 열어 보니 옥동자가 있는데 죄우 어깨 위에 일월 상징의 붉은 점이 

있고,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이, 또 발에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일곱 개의 

혹점이 있었다. 아이를 거두어 기르니 장성하여 큰 벼슬을 지내고 파평 윤씨의 

시조가되었다. 

『윤관 장군 일대기』에 의하면 윤관이 거란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할 때 잉어 

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파평 윤씨들은 시조의 활명지은이 있다 하 

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시조 윤신달의 겨드랑이에 잉어 비늘이 있 

다 하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 용연 못가에는 제상이 있어 파평 윤 

씨 대종회에서 향사를 올리며, 전국 각처의 윤씨들이 참례를 한다고 한다. 평소 

에는용연의 신이한힘을믿는무당들이 치성기도를자주드린다. 

또 문산읍 마전1리 군부대 안에 있는 군 법당 평화통일사도 들러볼 만하다. 

주지 윤동암 스님은 고암 스님의 상좌로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임진각 등 서 



부전선에서 평회통일을 기원하는 목탁 수행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1990년대에 

1사단장 등의 도움으로 현재의 위치에 법당을 설립하고 법화사경 등 법화 수행 

을지속하고있다. 

8. 약수암과상락원 

문산에서 1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다 파주역 못 미쳐 연풍리 쪽으로 좌회전하 

면 약수암에 이른다. 약수암은 연풍3리 갈곡천 건너편 태봉산 밑에 자리 잡고 있 

다. 태봉산은 고려시대 왕실의 태를 묻었다 해서 생긴 이름이며, 달리는 산의 형 

상이 거북이와 같아서 거북산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기 태봉사가 있었다고 하며 

고려 불상이 우물터에서 출토되기도 했다. 

약수암은 1958년 정안영 보살이 창건했다. 정 보살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쓰러졌는데, 깨어난 후 우물터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움막을 짓고 나무아미타 

불 육자염불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과 병환을 치유하 

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약수로 병환을 치료하고 소원을 

성취시키면서 오늘의 약수암을 일구게 되었다. 태고종소속이며 현재 주지는 정 

보살의이들인성파스님이다. 

이후 약수암은 탑형 납골당찮행]을 야외에 건립하고 이어 실내 납골당도 건립 

하여 파주에서도 유수한 납골당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실비 노인 

요양 시설 거북미을을 건립하여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2006년 신고시설 인가를 받는 등 사회복지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성파원의 설립을 허가받았다. 약수암은 교세나 사회사업 측면에 

서 파주시 소재 태고종 30여 사찰의 대표격이라할수 있다. 태고종경기북부종 

무원 사무실도 약수암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약수암에서 다시 1번국도로나와월롱역 못미쳐 368번 지방도로우회전하고 

한참을 가다 보면 %빡원이 나온다, 상락원은 파주시 야동통(금촌)에 있으며 정 

식 명칭은 싱빡원 지장영묘전(종교법인)이다. 싱빡원은 특이하게도 금촌 용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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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 공원묘지 내에 위치해 있다, 33년 

전 현 조실 운오 스님이 설립하였으며, 

사찰에서의 납골당 건립은 최초라는 자 

부심을 갖고 있다. 현 주지는 운오 스님 

의 딸인 정원 스님이다. 조실 운오 스님 

은 시다림(불교식 상례)과 지장기도 전문 

가다. 

법당은 공원묘지 서편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일상적인 예불과 불공 및 천도재 

집전장소로쓰인다. 납골당은공원묘지 

동쪽에 있으며 팔각정 형태의 2층 건물이다. 제사는 매달 지장재일(음력 18일) 

에 그 달에 해당하는 영가(혼백)를 모시고 지낸다. 납골당 봉안 후 일체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으며, 영기를 모시는 기간은 100년이라고 한다. 납골당의 규모는 

약 2000위다. 

약수암과 싱빡원은 기존 사찰의 배경 없이 자력으로 납골 시설 건립과운영에 

성공한 사례다. 사찰, 혹은 사찰 이름을 빌린 납골 시설의 문제점이 빈발하고 있 

는 요즈음 이러한 납골 시설의 존재는 이채롭다, 

9. 성재암 

금촌에서 310번 지방도로를 타고 당하리에 가면 성재암이 나옹다. 성재암은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세조의 왕릉이 광릉이고 정희왕후의 위패는 봉선사에 모 

셔져 있다)가 창건한 절이다. 정희왕후는 친정아버지 파평부원군 윤번과 친정어 

머니가 죽자 극락왕생을 빌고자 성재암을 창건했다. 성재암은 파펑 윤씨 정정공 

파 묘역 내에 위치해 파평 윤씨 일기를 위한 분암혈魔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묘 

역 내에 분암이 설립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정희왕후는 36칸 절을 짓고 사액을 내리는 한편 목불좌상을 모시고 스님 20여 



명이 상주하도록 했다. 중종 때 문정왕후 

의 아버지 파산부원군 윤지임이 죽자 성 

재암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문정 

왕후의 죽음 이후 성재암은 쇠락하게 되 

었다. 왜정 말기에는 폐사의 위기에서 목 

불상을 보광사 산내 암자인 수구암으로 

옮겼고, 6. 25전쟁 때 건물이 모두 파괴 

되었다. 

1993년 파평 윤씨 교하 종중에서 땅 

500평을 시주해 1994년 성재암을 재건 

했다. 1996년에는 수구암의 목불상을 다시 가져와 모시고, 조계종 봉선사의 말 

사로 등록했다. 현재 주지는 미등 스님이다. 성재암 본전의 현판 중 오른쪽에 있 

는본방능재本房I埈폈는본디 파평부원군내외의 재실현판이었다고한다. 이 재실 

에서는 족보를 면찬하기도 했는데 최근 재실의 기와를 가는 도중 족보 목판 일 

부가 발견되었다. 사찰승려들이 족보 파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대가로 쌀을 

내려주어 절을 두포사豆泡휴라 부르기도 했다.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은 교하읍 당하리, 와동리 일대 교하 종중의 선산에 

약 600여 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한 종중의 묘가 연대별로 집중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분묘 야외 박물관 

이란평을들을정도다. 

ull즈二 Pl­
_Al- E즈 

월롱산의 용상사(월롱면 덕은리)나 검단산의 검단사(틴-현면 성동리) 등 전통 

사찰을 살펴보지 못해 아쉽다. 파주시에서 전통 사찰은 앞에서 살펴본 보광사와 

성재암법당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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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사, 그리고 위의 두 사찰까지 4개소이다. 그러나 사실 전통 사찰인가 아닌가 

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962년 박정희 의장 시절의 불교재산 관리법, 1988년 

10월 27일 전통사찰 보전법으로 이어지는 정권과 불교와의 관계는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여 전통 사찰 여부를 떠나 열섬히 제 소임을 다하는 사찰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파주의 사찰과 문화유적을 하루 이틀에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광사, 

미타사, 성재암 등의 원찰(분암) 코스나 파주의 대표적 사찰 납골당 코스 등을 

설정하고 인근의 문화유적과 더불어 살펴보는 기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유교져1향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유교제향의기본사항 

1. 제향일 

향교의 기본 제례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갖는 삭망제湖댈했가 있고, 1년에 

두 번 춘추로 지내는 석전례釋勳잃가 있다. 석전례는 음력으로 2월과 8월에 처음 

오는 정일丁日 , 즉 초정일初丁日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후 진행되는 서원 · 사우제 

향은 향교제향과 겹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오랜 원칙에 변화가 생 

겼다. 성균관 총회에서는 2007년 봄제사, 즉 춘홍탱享부터 공지-가 태어나신 음력 

4월 11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1일로 제향일을 정해 지내도록 하고 가을제 

사, 즉 추한침火享은 공자가 돌아가신 8월 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9월 28일로 

정하여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전국 234개 향교 재산은 각 재단이사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었다. 그 결과 결정 과정에서 원래의 제향일을 고수하는 

향교와 성균관의 결정을 따르는 향교로 나뉘게 되었다. 파주 지역은 기존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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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이 합쳐진 곳이어서 장단향교를 제외하면 3개 향교가 각기 이전의 권역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도 각기 다른 선택을 하여 1년에 4가지 석전제향일 

이 생기는 결과가 되었다. 

파주향교와 교하향교는 성균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해 파주향교는 5월 11일과 

9월 28일에 석전례를 거행하며, 교하향교의 경우는 추향만 제를 지내 9월 28일 

에 지낸다. 적성향교는원래대로음력 2월과8월초정일에 석전례를지낸다. 

참고로 관할 읍면은 파주향교의 경우 광탄 · 파평 · 문산 · 법원 · 파주 · 월롱 

이고, 교하향교는 교하 · 금촌 · 탄현 · 조리이며, 적성향교는 적성면과 과거 적 

성 땅이었던 양주 남면이다. 장단향교는 복구가 되지 않아 제향 행사가 없다. 

서원과 사우의 제향일은 향교 석전제향일인 초정일을 피해 대개 봄에는 음력 

2 · 3월 중정일中T日과 하정일下丁日, 가을에는 8 · 9월 중정일과 하정일을 잡는다. 

왕실의 능원陸園 제사는 유교제향은 아니지만 지방 유림들이 직간접으로 관여 

해 왔기 때문에 유교제향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래는 각종 절기에도 지내는 것 

으로 되어 있지만 비용의 문제로 대개는 생략되고 조선 후기 이래 기신제.르辰짱 

만지내고있다. 

2. 제향절차 

향교외- 서원 및 사우의 제향을 비교하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변두훌豆의 수 

다. 향교에서는 4변4두를 쓰는 반면 서원 · 사우에서는 2변2두를 쓴다. 향교에 

대성전大成隨이라는 전이 있는 것은 공자를 제후의 격으로 모시기 때문이다. 그 

래서 사대부를 모시는 서원 · 사우의 제향과는 격의 차이가 있다. 향교와 서원, 

사우눈 제향 절차도 다르다. 그러나 향교 간에 또는 서원 · 사우 간에는 별 차이 

가 없다. 다음은 지운서원 홀기이다. 

0자운서원앓雲書院 홀7 1$.i記(혼례나 제례 때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글) 

빼뿔 YA學案敵官及諸劃事諸生先就써立. 



贊者 引初敵官 I뿔自東階 뽕iSii!댐~設듬E 還出,

大祝入開樓혐蓋. 

휩L禮贊者司體뺏禮 先)jij拜f立 皆再拜各就位.

창활옵%(홀기를 읽는 것) 

贊者 引大祝及-離~l事 入樹휘立 皆再拜皆듬듭盟洗位 盟手脫手 各就位.

贊者념룹者) 進初敵官之左請行事.

贊者 引鳳官及諸生 入5鏡{立 皆再拜.

행전폐례行훌뺑禮[펴1백(모시18자)을 올리는 의식] 

贊者 引初|歌官 듬듭짧洗{立 f폼--- 짧手脫手 *}떠 引등듭票갑先生神位前 距.
奉香敵官之右 西向llffl .

奉@훌敵官之左 東向距.

〔敵官)擔-- 三t香 奉香奉盧少退立.

大祝敵官之右 西向뾰 奉簡嘴값官. 

敵官 휩t쩍칭따*쩍용 y).~협授大祝 

大祝敵官之左 東向麻 受쩍흥 종횟子神f立혐tr. 

j默官 執-- 冊↑t興. 次듬듭沙、演金先生ii\${立前 跳.

奉香敵官之右西向뾰. 

奉@옳敵官之左 東向眼.

敵官 *품-- 三上香 奉香奉盧少退立,

大祝敵官之右 西向距 奉解受l없官. 

敵官 執썩정敵쩍용 YA쩍양授大祝 

大祝敵官之左 東向臨 受쩍g 짧子神{立前. 

l歌官執wm*興次등읍玄石朴先生神f立前 llffl. 

奉香劇官之右西向距.

奉k盧敵官之左 東向麻.

l짧官 #품$5 三t香 奉香奉盧少退立.

大꾀兄敵官之右 西向麻 奉縣授剛官.

熾官 執썩￥없t쩍칭 y).解授大祝

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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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祝敵官之左 東向距 受쩍용 훗子神f立홉tr. 

敵官執m 佈17\興. 引降復{立.

행초헌례行初廠禮(초헌관이 첫 번째 술을 올리고 축을 원는 의식) 

贊者 引初願官 등듭票융先生總所 西向立,

奉爾棄題러鴻 升 由司爛 땅賽햄酒 引등듭票各先生神f立前 filf(l #홉--­

奉簡 受흉흉 默官之右 西向跳 以醫授歐官.

짧~官 휩l題 l關뀔 授종홍흉휴 짚횟옆흉 ↓;;륨캉受 꽃子神{立럼I 

¥JLW %뛰太 興 次뚫 配{立總所 西向立 짧幕配핍 引응듭沙i쫓金先生神f立前 llffi 

*품.깐. 

꿇↑훤- 受簡폐t官之右 西向fl~ YA題授l값官. 

없;官 執簡鳳f펄- 授종흉흉풍 양훈륜흉 YA흉좋受 쫓子神位前 執-- 佈↑大 興.

次5듭玄石先깅E神f立前 距 *폼---

奉簡 受觀 l歡官之右 西向麻 YA屬授l微官.

廠t官 휩l題 敵爾授쫓觀 껏뽑 YA題受횟千神f立前 執.m O힘17\ 興,

奉簡흉흉밟司總 降復f立. 린 |듬듭票8先生神f立前 ~Ill f품.-

大祝澈官之左東向距 빠17\ 敵官YA下 皆뻐f大. 

등평祝. 

후)Lo/J 佈f大 興 引降復位.

행아헌례行亞廠禮(아헌관이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의식) 

贊者 引亞敵흠’ 등듭짧洗f立 擔m E험手뼈手 휩Lm. 引등읍票갑先生體所 西向立.

킥i博횟題司總 升 由司總 캘賽맴만酒 딩 |등읍票짝先갚E神{立前 떼i f쯤---

奉짧 受흉풍 없t官之右 西向麻 ↓까률혐훗없官, 

敵官 執흩좋 l없f판 授棄簡 E양흉흉 좋혼子피rj1位前. 휩Lo/J 1Htf7\ 興.

次5듭配位體所 西向立짧幕配酒. 린 |등듭沙漢金先生神f立前 Rill f품-­

奉1합 受簡敵官之右西向麻 l久흘흉授찌R官. 

歐官 執흉좋 없;1펌 授흥혼簡 핏흩흉 YA흩흉受’ 횟子神位前. 執. 冊↑t 興.

:j\f,듭玄石先生神位前 RI~ #쯤---

책~ti휴 受흩흉 敵官之右 西I쉰Jllffi 以흉혐뭇 ffJ\官.



敵官 휩l觀 敵題 授尊흩휴 중홍흉흉 YA簡受 賣子神位前, 執-- 뻐↑大 興. 린 |降復↑立, 

행종헌례行終厭禮(종헌관이 마지막술을올리는 의식) 

贊者 引終歡官 듭읍햄i옛리立 擔o/} 盟手뼈手執. 引릅듭棄짝先生體所 西向立.

奉簡횟簡司續 升 由司隨瓚幕配酒 引응듭票各先生神位받J ~ *폴---

奉뽑 受률흉 敵官之右西向臨 YA簡受敵官.

敵官執簡敵뽑 授종홀흩좋 쫓륨좋 v,J,簡受 쫓子神{立前. 執o/} -0땀f大 興.

次등읍配位輝所 西向立 學훌配酒. 린|듬듭沙漢金先生神位前 麻 擔--­
奉簡 受휠당 歡官之右 西向距 以簡授敵官.

敵官執題敵흘좋 授훗흩풍 훗륨흉 ↓X흩흉受 훗千神位前. 執-- f府17\ 興.

次듬듭玄石先生神位前 ~ f품.-

奉훌륭 受題 I默官之右西向距 YA簡授敵官.

敵官 執륨흉 敵흩좋 授쫓흩풍 횟륨풍 ↓;;,흉흉受 棄子神f立前. 執-- 애뛰t 興 引降復位.

敵官皆再拜.

행음복려|行울체副豊(제사한 술을 마셔 복을 받는 의식) 

贊者 引初敵官 듬듭飯福f立 西向距.

大祝第一醫及觸微授敵官敵官 受簡簡受昨 執o/} 冊it 興. 린 |降復f立. 

大祝入微邊豆.

敵官及諸生皆再拜.

關橋,

행망료례行望爛훌(축문과 폐백을 태워 땅에 묻는 의식) 

贊者 引初l歡官 듬읍望燦位 北向立.

大祝入싸寬取祝及뺑. 降옵西階可爆置子±>z. 引降復位.

贊者 進初敵官之前告禮畢.

贊者 引敵官及諸生 以出.

大祝及諸執事皆再拜 次出.

출쩨豊贊者 入就拜位 皆再拜而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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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향교및서원 ·사우기본현황 

1 . 파주향교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읍 파주리 335 

문화재 지정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83호(파주향교 대성전) 

파주시 향토유적 제2호(파주향교, 1986년 4월 17일 지정)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3년 9월 19일(대성전) 

향교 권역 ; 문산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파평면 등 5개 읍면 

시대 : 조선후기 1764(영조 4이 

소유자 : 경기도 향교재단 

건축물구조 ; 목조와즙 

건물 현황 : 대성전, 명륜당, 동재, 교직사, 내 · 외삼문 등 

파주항교 



O향교연혁 

파주향교는 1304년(고려 충렬왕 30) 파주 봉서산 남동쪽 아래 구 향교골에 

최초로 건립되어 그 명칭을 대성당大成堂이라 불렀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1398년(태조 7) 봉서산 아래 대성전大成願을 창건하여 성현들의 위패를 봉안 

하였으며 1414년(태종 14) 교하현 통합과 함께 재건축되었다. 

1980년에는 행정 지원으로 향교 입구 도로를 포장하는 등 향교 주변 정화를 

완료하였고, 1991년 목조로 지은 교직사를 완공하고, 3년 후에는 향교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파주읍 파주리 17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유 

림회관을준공하였다. 

2 . 교하향교 

0기본현황 

소재지 ;금능동 355 

문화재 지정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1호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3년 9월 19일 

향교 권역 ; 금촌1동, 금촌2동, 교하읍, 조리읍, 탄현면 등 5개 읍면동 

시대 ; 조선 후기 영조7년(1731) 

소유자 ; 경기도 향교재단 

건축물구조;목조와즙 

건물 규모 ; 대성전 17,46평, 

명륜당 10. 99평 

O향교연혁 

교하향교는조선시대 전기 태종 7년 

(1407) 탄현면 갈현리에 창건되었으 

나 조선 후기 영조7년(1731) 문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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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리에 있던 인조대왕능인 장릉長隊이 갈현리로 전장되면서 현재의 위치인 

금능동으로 이건되었다. 

교하향교의 건축물 배치 구조는 전학후묘前學後願의 형태로 강학 공간인 명륜 

당이 전변에 배치되고 제향 공간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된 형태이다. 

」968년 담장을 보수하고 1972년 명륜당 및 기타 부속 시설을 중건하였다. 

1988년 서재를 신축하였으며 1992년 외삼문 밖에 교직시를 신축하였으나 

2004년 이 일대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교직사를 이전 신축하고 화 

장실과주차장 설치 등 주변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건축물은 대성전(3칸), 명륜당(3칸), 동무@칸), 서무잉칸), 동재@칸), 서 

재(2칸),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장단향교 

0기본현황 

소재지 ; 군내면 읍내리 613 

시대 ; 조선 전기(1400년대 초로 추정) 

문화재 지정 여부 ; 비지정 

소실년대 : 6. 25전쟁당시 

건축 규모 ; 대성전大成顧, 동무東l無, 서무西風, 명륜당Bfl 倫堂, 통재東짧, 서재西 

顆, 전사정빼E聽, 외삼문, 내삼문 등 

건물배치 구조 ; 전학후묘前學後願의 배치 구조 

건물지 확인 : 1998년 

관리운영 주제 ; 파주향교 유림 

O향교언혁 

장단향교는 파주 지역의 다른 향교와 비슷한 조선 초기(1400년대 초기)에 설 

립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건물이 소설된 후 복원되었으나 6. 25 

-「



전쟁으로 건물 일체가 다시 소실된 후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했다. 

장단향교는 건립 이후 선현 제향 및 장단 지역의 교육기관이었으나 갑오경 

장 이후 교육적 기능은 상실되고 6 . 25전쟁 이전까지 선현 제향의 기능을 유 

지해왔다. 

_6 . 25전쟁 당시 건물전체가소실된후향교소재 지역이 미확인 지뢰지대인 

민통선 지역에 포함되어 그동안 위치가 확인되지 않다가 1998년 파주향교 

유림들에의해향교터가확인되었다, 

_1980년에 발간된 『장단군지』에 소실되기 이전에 촬영된 장단향교의 사진 자 

료가 있어 향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대성전을 비롯해 동무, 서무, 명륜 

당, 전사청,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등 일반적인 향교 건축물을 모두 갖 

춘 규모 있는 향교로 추정된다. 

-현재 장단향교지에는 내 ’ 외삼문 초석과 대성전, 명륜당 건물지, 곡담 일부 

가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건물규모를확인할수 있다. 

장단향교가 위치한 군내면 읍내리는 백학산 자락 아래이다. 고려시대 공민왕 

이 임시 궁궐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장단 지역의 중심 

지로 장단군청사를 비롯해 초등학교 등이 있었다. 

4. 적성향교 

0기본현황 

소재지 ; 적성면 구읍라 476-2 

문화재 지정 ; 파주시 향토유적 제3호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6년 4월 17일 

향교 권역 : 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백학면 

시대 ;조선전기 

소유자 ; 경기도 향교재단 

건물 현황 ;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교직사, 홍살문, 송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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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목조와즙 

건축규모 : 대성전 정면 8.4m, 측면 4.65m 

명륜당 정면6.Sm, 측면4.Sm 

0항교연혁 

적성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적성에 현 

감縣앓을 두었던 태종 13년(1413) 전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그후 여러 차례의 병란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중보수 

가이루어졌으나 6 . 25전쟁으로다시 소실되었다. 

-이에 관내 유림들의 주관으로 국가 지원과 유림 성금 

을 모아 대성전과 명륜당을 복원하였고 1973년에 수복 

실守傑室을 건립하고 1976년에는 홍살문을 설치하였다. 

」980년에 향교 진입로 공사와 주변 정화작업을 완료하였고 1985년에 지방비 

지원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이 있으며 대성전 규모는 정면 

8.4m, 측면 4.65m로 익공계 양식의 겹처마에 맞배지붕 구조이며 양쪽 측면 

에 방풍판이 달려 있다. , 

-명륜당은 정면 6.Sm, 측면 4.Sm 규모로 연등천장에 민도리집으로 홀처마에 

팔작지붕형태를띠고있다. 

5. 자운서원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동문리 산5 1 

건축물 현황 : 서원 본전, 내삼문, 강당, 동재, 서재, 외삼문, 협문 



뉴-

경내 문화재 : 지운서원(경기도 기념물 저145호-1973. 7. 10.) 

이이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저115호-1973. 7. 10.) 

신사입당 묘(경기도 기념물 제14호-1973. 7. 10.) 

자운서원 묘정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1978. 10. 10.) 

이이 선생 신도비(파주시 향토유적 제6호-1986. 4. 17.) 

부속 시설물 :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 율곡기념관, 관리사무소, 매점 

건축규모 ; 서원본전 정면 3킨, 측면 3칸 

강당 전면 3칸, 측면 2칸 

O서원연혁 

지운서원은 1615년(광해군 7) 법원 

읍가야리 호명산아래에 율곡서원몇 

各書院으로 창건하고 율곡 이이 선생 

과휴암 백인걸 선생을 제향하였다. 

_1650년(효종 1) 휴암 백인걸 선생의 

증손인 백홍우白弘佑의 상소로 자운 

서원짧雲書院이라 사액陽짧을 받았으 

며, 1683년(숙종 9) 휴암 백인걸 선 

생을 파평면 늘노리 파산서원으로 

이배移配하였고, 1686년(숙종 12) 현 자운서원 

재의 위치인 법원읍 동문리 율곡 선생의 묘역이 위치한 곳으로 서원을 창건 

하고 위패를 이안하게 되었다. 

이후 1696년(숙종 22) 현석玄石 박세채朴縣 선생과 1715년(숙종 41) 사계沙漢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후 1907년 관내 유림 노 

진섭處鍵, 김한순金漢純 등에 의해 설단 봉사하게 되었으며, 1968년 유림들 

의 진정으로 국기-보조 지원을 받아사당 건물을 재건하였다. 

」973년 7월 10일 서원 본전 건물이 경기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면서 경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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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을 정화히-였고, 1986년에는 서원 경내 인근에 경기도 율독 교육연수 

원이 건립되었다. 

」2000년 서원 본전 건물 아래로 강당과 동재, 서재 건물을 신축하고 담장과 

외삼문을건축히여 일반적 서원의 건축구조를갖추게 되었다, 

-서원 경내의 건축물로는 서원 본전 건물인 사당이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내삼문 아래로 최근 신축한 강당과 동 서재 건물이 위치한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를갖추고있다. 

서원 본전 건물인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축물로 사당 내부에 

는 율곡 이이 선생의 영정을 중앙에 모셔 주벽으로 삼았으며, 좌우로 김장생 

과 박세채 선생의 위패를 모셨다. 

-자운서원이 위치한 경내 구역은 서원 공간과 묘역 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원 공간 우측 능선에 자리 잡은 묘역 공간에는 율콕 선생을 비롯한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 묘 등 가족묘 13기가 분포하고 있다. 

-경내에는 서원 건축물 이외에 내삼문 밖 우측에 자운서원의 건립 내력을 적 

은 자운서원 묘정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경내 입구 좌측 능선에는 율곡 이이 

선생 신도비가 위치해 있다. 부속 시설로 율곡기념관과 관리사무소, 매점 등 

이 경내에위치해 있다. 

O저|향 인물 ;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현석 박세채 

O저|항일 ; 매년 음력 8월 중정일中丁 El 

※ 1996년부터 매년 10월경에 개최되는율곡문화제 행사시 추향제례 봉행 

6. 파산서원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35 

문화재 지정 : 경기도문화재 자료저110호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3년 9월 19일 

시대 : 조선 중기 선조 1년(1568) 

소유자;파산서원유림 

건축물구조;목조와즙 

건축물 현황 : 본전, 삼문, 찰륜당(재실), 재직사, 홍살문, 하마비 등 

건축규모 ; 서원 본전 정면 3칸, 측면 2칸 

재실 전변 3칸, 측면 2칸 

O서원연혁 

파산서원破山書院은 1568년(선조 1) 

율곡 이이 선생의 주창으로 청송서 

원廳松書院으로 창건되어 청송 성수 

침成守찢을 제호t하여 오던 중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건물이 모두 

전소되었다. 

이후 1611년(광해군 3)에 영천靈JI[ 신 

응거申應펄, 월사月沙 이정구李廷龜, 추 

탄￦離 오윤겸吳允議, 추포秋浦 황신黃 

演, 수몽守夢 정엽鄭魔 등 5인의 발의 피신서원 

로 재건하였으며 1628년(인조 θ 우계牛찢 성혼成澤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_1650년(효종 1) 백홍우의 상소로 파산서원으로 사액陽짧을 받았으며, 그후 

1683년(숙종 9) 휴암休않 백인걸白仁傑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고, 1681년(숙종 

20) 성혼 선생을 복행흥享한 이유로 2차 사액을 받게 되었다. 

_1740년(영조 16)에 와서 절효節孝 성수종成守琮 선생을 추가 배호t하여 모두 4 

위를배향하게되었다. 

;파산서원은 창건 이후 조선 후기 석초石樞、 조형규趙衝奎 선생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특히,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철폐되 

지 않은 전국의 서원, 사우 47개에 포함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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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 25전쟁으로 건물이 모두 소실된 후 1962년 2월 20일 서원 복설을 위한 유 

림총회를 개최하고 도유사 신용직*짧難을 선출, 각 면별 장의를 구성하였으 

나 재정 여건으로 복설을 미루었다. 1966년 6월 10일 도유사 이열택勳澤의 주 

도로 각 장의의 협조와 유림의 성원을 얻어 서원 위토 일부를 매각 총 쨌만 

원을 들여 서원 본전 6칸을 중건하고 10여 년 만에 제향을 재개하게 되었다. 

-재실顆室과 재직사齊直舍가 없어 큰 불편을 느껴오던 중, 1976년 도유사 박응 

서朴應짧의 주도로 유림들의 성금을 모으고 서울에서 철거되는 조선시대의 

가옥을 무상으로 받아 총 400만 원을 들여 재실인 찰륜당 8칸과 재직사를 건 

축하였다. 

」986년 지방비 보조로 서원 본전 주위 담장을 개수하였으며, 1999년 수해로 

재실 찰륜당 건물이 소실되어 2001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O제향 인물 : 청송 성수칩, 휴암 백인걸, 우계 성혼, 절효 성수종 

。저|항일 ; 매년음력 2월중정일 

7. 용주서원 

0기본현황 

소재지; 파주시 월롱변 덕은리 298 

건축물 현황 ; 본전, 정륜당, 내삼문, 외삼문, 관리사, 홍살문, 유허비 등 

건축 규모 ; 서원 본전 정면 7.5m, 측면 5.2m의 6칸 규모 

정륜당 전면 3칸, 측면 2칸 

0서원언혁 

-용주서원은 휴암 백인결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 

념했던 옛 집터에 1598년(선조 31) 지방 유림들이 서원을 세우고 사당을 지 

어 위패를 모신 것이 시초이다. 



-그후 유생 정재심鄭在心이 사액을 청 

했으나 실패하고 철폐되었으며, 그 

자리에 휴암 선생 유허비만 남아 있 

다가 1924년 유쟁들이 다시 뭇을 모 

아 서원을 복원하고 백인걸 선생 외 

에 그의 문인이었던 장포長浦 김행金 

行, 옥천玉川 조감책뺑, 닥금당樂琴堂 

신제현i따齊옆, 당산堂山 백유함白堆威 

선생 등 5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 

하고있다. 

_1986년 4월 17일 파주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개축한 5칸 

규모의 정륜당과 사당, 내 · 외삼문,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내의 건 

물 주위로 담장을 둘렀다. 외삼문 밖 오른쪽으로는 관리사 건물이 있는데 

2004년 새로 신축하였다. 

-내삼문 밖 오른쪽에는 천연석을 기단으로 한 휴암 선생 유허비가 세워져 있 

는데 휴암 선생의 집터임을 알려주는 이 화강석 비는 1862년(철종 13)에 세 

워졌다. 

_5위의 신위를 모신 사당 건물은 흩처마에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 7.5m, 측면 

5.2m의 6칸규모의 건축물이다. 

O제향 인물 ; 휴암 백인걸, 장포 김행, 옥천 조감, 낙금당 신제현, 당산 백유함 

O저|항일 ; 매년 음력 9월 9일 

8. 성사영묘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27 

용주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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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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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연혁 

성사영묘뿔떼i彩때는 공자의 유상펴像을 모신 사우로 이곳에 모신 공자의 영정 

은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成宗이 명나라 황제 헌종으로부터 받아 넷째 이들 

인 완원군完l핑검 이수李짧(1480∼1 509)에게 하시한 것이다. 

이 유상은 완원군 종가로 전해오다가 15대손인 이종구李宗九 때 (1917)에 이르 

러 영묘를 창건하고 제향을 위한 위토도 마련하였다 

1956년에 건물이 퇴락하여 중수한 바 있고 1985년에는 광탄변민들의 성금 

으로중건하였다. 

0제향인물;공자 

O저|항일 ; 음력 8월 27일 

9. 여충사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분수리 

O언혁 

여충사麗忠洞는 윤관 장군 제향처로 

윤관의 영정을봉안하는곳이다. 

-파평 윤씨 대종회에서 1932년 함경 

남도 서천瑞Jll의 정북λ냄北펴에 분수 

영당싸水影堂으로 칭-건한 이래 탄신 

일을제향일로삼았다. 

1974년에 묘역 정화사업 후 이름을 여충사로 바꾸고 파주 유림제사로 지내 

고있다. 



O저|향인물;윤관 

0제항일 ; 음력 3월 10일 

10. 방촌영당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 

121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기념물 제29 

호로지정 

0연혁 

방촌m村 황희黃喜(1363∼1452) 선생의 5세손 황돈黃停이 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1580년에 경상북도 상주시 중모면 수봉리에 영정당勳貞堂을 짓고 영정 

을 모셔 제사를 지내오다가 1632년에 7세손 황수윗修가 영정을 모사하여 선 

생이 노닐던 반구정 아래에 영정각을 만들고 호를 따라 방촌영당J잉村影혈이라 

고하였다. 

0제항인물;황희 

O저|향일 : 음력 2월 10일 

11. 장포영정각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41 

방촌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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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연혁 

-장포長浦 김행金行(1532∼1588)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하는 곳이다. 

-장포 선생의 영정은 종가에서 대대로 보관하다가 16세손 김덕래金德來의 주 

선으로 1974년 8월에 문중에서 영정각을 창건하여 탄신일을 기해 향사하고 

있다. 

0제향인물:김행 

。제향일 ; 음력 12월 20일 

12. 월계단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동문리 

O언혁 

월계단月桂t훨은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철퇴와 몽둥이를 맞고 쓰러진 황보인 

등 절육신 6위位를 모시는 단이다. 

-파주 유림 30여 명은 절육신의 뭇을 기리기 위해 1920년 6월 3일에 발기하여 

설단을 하고 매년 향사를 받들어 오던 중 6 . 25전쟁으로 제사가 단절되었다 

가 1985년 12월 3일에 재발기하여 1986년 2월 21일 파주 애국지사유지 정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월계단 영모회 임원을 배정하여 제호F하고 있다. 

0제향 인물 : 황보인皇南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筆, 김문기金文起, 민신閔뼈, 

조극관趙克寬 

O저|항일 ;음력 4월 1일 



「
13. 경현단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늘노리 235 파산서원내 

0연혁 

경현단景賢t훌은 휴암 백인걸 선생의 

사위 옥천 조감과 옥천의 사위이며 

우계 선생의 이들 창랑꿇浪 성문준成 

文樓, 창랑의 사위 화당化堂 신민일申 

敏-을 모신 단으로 1807년에 설단하 

였다. 

O제항 인물 ; 조감, 성문준, 신민일 

0제향일 ; 음력 2월 중정일 

14. 동현단 

0기본현황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269 

O서원연혁 

-파주와양주유생들이 인목대비 폐출에 반대 상소를올렸던 석호石湖양진룡梁 

震龍(1581∼1647)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가 은거한 옛터에 단을 만들어 봉사해 오 

다가 1963년에 존심재存L顆 윤면오尹옳五(1857∼1921) 선생과 정와靜商 노진섭盧震 

燮(1846∼1910) 선생을 추배하면서 동현단東뺨훨이라고 개칭하였다. 

경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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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향 인물 ; 양진용, 윤면오, 노진섭 

0제항일 : 음력 8월 말정일末丁티 

표|주의뮤교제향현황 

구분 소재지 제향 인물 제향일 비고 

파주향교 파주읍파주리 오성위五뿔位외 20인 음력 2월,8월초정일 

교하향교 二J조 。=.5。;; 음력 8월 27일 

향교 적성향교 적성변구읍리 음력 2월,8월초정일 

장단향교 군내면읍내리 
※임란 때 소설 후 복원, 6-25전쟁으로 

재소설띠복원 

파산서원 파평면 늘노리 성수칩, 백인걸, 성혼, 성수종 음력 2월중정일 

亡←서원 
X댄서원 법원읍 동문리 | 이이, 김장생, 박세채 | 음력 8월중정일 

용주서원 _[ 월룡면 덕은리 ' 백인걸, 김행1 쇄 신세현1 백유함 | 음력 9월 9일 

신곡서원 I 二J초 。二E。L 윤선거 | ※훼철령으로 철폐 후 미복원 

성사영묘 I 광탄면 마장리 공자 음력 8월 27일 --------
여충사 광탄면분수리 윤관 음력 3월 10일 

---ζ -
방촌영당 문산읍사목랴 황희 음력 2월 10일 

사「。「 장포영정각 문산읍 내포리 김행 음력 12월 20일 

월계단 법원읍동문리 
황보인, 김종서, 정분, 

음력 4월 1일 
김문기,민신,조극관 

경현단 파평면늘노리 조감,성문준,신민일 음력 2월중정일 

| 통현단 법원읍 오현리 양진룡, 윤띤오, 노진섭 음력 8월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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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제향의실제 

2008년에 행해졌던 향교 대제 서원 · 사우 제향 절치를 사진을 통해 알아본다, 

1. 향교대제 

0파주향교 

1. 헌관관수 

2. 초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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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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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힐독 

O교하향교 

1. 일동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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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폐례 | 

3. 독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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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적성향교 

1 . 삼S항 

2. 독축중일동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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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폭교 

윤용복 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피주의기독교현황 

파주 지역에 천주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1898년 법원읍 갈곡 

리에 공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천주교 공동제가 형성되었다. 1963년에는 법원 

리에 파주 지역 최초의 본당이 생겨났다 이후 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본당이 생겨나게 되어 2008년 현재 파주의 천주교 본당은 모두 7개가 되었다. 

이들 본당은 모두 과거 서울대교구 소속이었다기- 2004년 의정부교구가 신설되 

면서 의정부교구 소속이 되었다. 참고로 의정부교구는 모두 8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파주 지역은 8지구에 속하며 금촌본당을 지구의 대표본당인 지구좌본 

당으로 하고 있다. 파주 지역 전체의 전주교인 숫자는 대략 1만 5000여 명에 달 

한다. 

천주교가 100여 년 앞서 힌국사회에 들어왔지만, 파주지역에는 천주교와개 

신교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전래되었다. 천주교가 파주에 자리를 잡아갈 무렵인 

190 1년, 조리읍 대원리 지역에서 이순호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파주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대원교회의 출발이다. 같은 해 문산리에도 



최덕준에 의해 개신교가전파되어 문산교회가설립되었다. 1907년에는금촌2동 

에 금촌장로교회(현 비저니아교회) 그리고 탄현면 갈현리에 갈현교회가 건립되 

면서 지역별로 교회가 생겨났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1950 

년대의 6. 25전쟁 직후 생겨난 교회가 하나의 발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위의 교 

회들 이외에도 파주에는 봉일천의 봉일천 장로교회, 봉일천 감리교회, 금촌2동 

의 금촌중앙 침례교회, 문산리의 문산 침례교회, 광탄면 신산리의 광탄순복음교 

회, 문산읍 운천리의 마정교회, 조리읍 대원리의 하나로 중앙교회 등 일일이 그 

이름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다. 위에 언급한 교회 외에 대 

략 300여 개의 교회들이 파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 

고있다. 

현재 오두산 통일전망대 뒤편의 탄현 

면성동리에는민족의화해와통일을염 ' 

원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참 

회와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가 

서울대교구에 의해 건립되고 있다. 또한 

성동리와 법흥리를 중심으로 통일을 기 

원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몇몇 개신교 

회가활동하고있다. 

파주의천주교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1779년부터 정약용, 정 

약전, 이승훈 등의 젊은 지식인들이 주어사와 천진암 등을 오가며 중국을 통해 

들어옹 천주교 서적을 놓고 함께 강학을 하면서 한국의 천주교는 시작되었다, 

η84년에는 이승훈이 중국 북경의 북당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와서 이벽, 정약전 

마정교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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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함께 신앙공동제를구성하면서 공식적인종교모임으로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약 100여 년 가까이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 

1785년, 천주교 집회를 하던 현장이 발각되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체 

포되는 을사추조 적발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양반층은 대 

부분 풀려나고 중인인 김범우가 처형당하면서 최초의 한국인 순교자가 되었다, 

뒤이어 윤지충과 권상연이 선주를 불사르고 조상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1791년의 신해박해(일명 진산사건), 1801년의 신유박해와 1839년의 

기해박해, 그리고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 등 여러 차례의 박해 

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였기에 신유, 기 

해, 병오, 병인박해를 4대 박해라고도 부른다. 특히 병인박해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무려 8000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가 발생한 최대의 

박해 사건이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 가운데, 프랑스 선 

교사를 포함한 103명은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이러한 박해 와중에서도 1831년 로마교황청은 파리외방 전교회에 한국의 선 

교를 담당하도록 요청하였고 파리외방 전교회의 브뤼기에르 신부가 선교를 자 

원하면서 조선 교구가 설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브뤼기에르 신부는 초대 조선교 

구장이되었다. 

천주교에 대한공식적인 박해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사라지게 되지만, 이후 

에도 천주교는 각 지방에서 지방 수령 또는 토호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커 

게 된다. 이러한충돌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으로자취를감추지만 일제 

강점 시기에는 또다시 일제에 의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거의 모든종교에 해당되는것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그때까지 한국의 교구에 속해 있던 북한 지역과 연길 지역이 

모두 공산화됨으로써 한국 천주교와 단절되고 남한만의 천주교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1962년에는 한국 천주교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어 이제까지 

교황청의 지도와 지원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 



다. 이후 한국 천주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교계 제도 설정 

당시인 1962년 53만여 명이었던 신자 수가 2007년 현재 

480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파주 지역에 천주교는 전래 초기 탄압을 받던 때에 이 

미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천주교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으로 파주 지역 

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위치한 

갈곡리(칠울 또는 원울)공소로 알려져 있다. 갈곡리공소 

의 유래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골 마을로 떠 

돌던 김근배, 김연배, 그리고 박 베드로 등이 이곳에 이주 

하면서 시작된다. 김근배는 원래 충청도 분수원에서 살다 

가 어머니와 함께 양주 광적면 우골로 이사해 왔다. 이 집 

안은 대대로 옹기그릇을 만들었는데, 양주 우골의 흙이 

좋은 데다 탄압도 피할 겸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갈곡리 

에서도 계속우골의 흙을 갖다 쓸 정도였다. 

파주 지역에 옹전한 하나의 천주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갈곡리공소기- 약현 

본당 소속이 된 1898년이었다. 이후 개성 본당, 신암리 본당, 덕정리 본당(현 의 

정부2동 본당) 등 새로운 본당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갈곡리공소의 소속도 달라 

졌다, 1958년에는 갈곡리공소에 속해 있던 법원리에 의정부 본당 소속 법원리공 

소가 새로 생겨났고, 법원리공소를 기반으로 1963년 파주 지역 최초로 법원리 

본당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최초의 공소였던 갈곡리공소는 법원리 본당 관할이 

되었다. 이어서 1973년에는 문산 본당이 새로 생겨났으며, 1978년 금촌 본당, 

1996년 적성 본당, 1999년 봉일천 본당, 2004년 운정 본당, 그리고 2005년 금촌2 

동본당이생겨났다. 

파주 지역 천주교 본당들이 모두 의정부 교구 8지구에 속해 있지만, 파주 지 

역 천주교도만의 연합활동은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본당을중심으로신앙 

생활과 사회복지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각 본당의 운영 구조는 대체로 비슷 

하지만, 본당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 또는 본당 주임 신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갈곡리공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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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간의차이가있다. 

파주 지역 지구좌 성당인 금촌성당의 출발은 1953년 금촌공소로부터 비롯된 

다. 금촌공소는 25년 동안 공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잉생활을 하다가 1978 

년 금촌 본탕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소규모로 출빌했던 금촌 본당은 새 

로운 인구의 유입과 함께 신자 수기-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자 

1999년에는 봉일천 본당을 분리 신설히-였고 2005년에는 금촌2동 본당이 분리 

되어 나갔다. 처음 본당의 홀로서기에 힘을 쏟았던 금촌 본당은 1998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파주 

지활후견 기관으로서 자활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본당의 조직은 시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웃돕기 모임인 빈첸시오회, 60세 이 

상 남녀 노인들의 모임인 요셉회와 안나회, 그리고 청년연합회, 지-모회, 죽음을 

맞이히는 이들을 위한 연령회와 선종봉사단 예비 성직자들의 계발과 육성을 위 

한 성소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외에 기도 모임인 례지오 마리애가 있는데, 

희망의 모후라는 꾸리아 그리고 23개 쁘레시디움으로 되어 있으며, 성령 기도회 

와 그룹 성서 모임, 울뜨레아 등의 신심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자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2446명이며 위치는 금촌역 맞은편의 금촌동 

329-37번지에 있다 

법원읍 법원리에 위치한 파주 지역 최초의 본당인 법원리 본당은 1997년 8월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신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 깅죄를 실시해 왔다. 음 

악, 무용, 건강 교실, 미술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신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 

게도 문화 접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회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 

다. 또한 법원리 본당은 1996년부터 인근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점심식시를 제공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장병들이 채 10여 명도 되지 않았지 

만 현재는 평균 50~60여 명 정도이고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때는 100여 명 

의 장병들이 이용히-고 있다. 

법원리 본당이 이러한행사를하게 된 이유는지역적 특성상주변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이다. 식사 제공은 법원리 본당의 7개 구역이 매주 번갈아가면서 담당 

하고 있다 이외에 법원리 본당은 1966년부터 소하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일찍이 이 지역 미취학아동교육의 한축을맡아왔다. 이 

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4명의 교사의 지도 아 

래교육을받고있다. 

본당 공동제의 구성은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7개 구 

역 22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반장회, 대건회, 요셉회, 연 

령회, 례지오 마리애의 6개 쁘레시디움, 주일학교 교사회, 

주일학교 지-모회, 안나회, 복사단 등의 평신도 단체가 활 

동하고 있다. 신자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1086명이 

고, 산하공소로는 갈곡리공소와 주내공소가 있다. 

문산읍문산리에 위치한문산본당은피-주 지역에서 두 

번째로 생겨난 본당으로 1973년 일산 본당으로부터 분리 

되어 설립되었다. 문산 본당의 모태는 1962년 설립된 문 

신공소이다. 문산 본당은 본당 시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여 

러 평신도 단체들을 조직하여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문산 본딩에 

조직된 평신도 단체로는 레지오 마리애의 1개 꾸리아외-7개 쁘레시디웅이 있으 

며, 구역장 및 반장회, 띤령회, 성가대, 울뜨레야, 안니-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본당 내에 전문 도서실을 마련하여 건전한 영상매체와 서적을 대여힘으로 

써 본당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신 본당의 신자 수는 2007년 

12월 현재 1894명이다 

1996년 설립된 적성 본당은 법원리 본당 소속 미지리공소기- 출빌점이다. 

1973년에 문산 본당이 설립되자 문산 본당 소속으로 되었다가 1993년 본당이 

되었다. 지역적 특성상 신자들의 대부분은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그외에 상 

업에 종사하는 신자들도 분포하고 있다. 신지 수나 본당의 규모면에서 다른 본 

당들에 비해 작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심 단체의 활동도 다른 본당보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당의 조직은 시목협의회를 중심으로 3개 구역 10반 

으로 되어 있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연령회, 자모회, 요셉회가 있고 4개 단 

체의 레지오 미리애가 있다.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한 적성 본당의 신자 수는 

법원리성당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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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1일 현재 547명이며, 산하공소로는 장피공소와 백학공소가 있는 

데, 장피공소는 파평면 장파리에 그리고 백학공소는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봉일천 본당은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자 수는 2007년 12 

월 31일 현재 2291명이고, 운정 본당은 교하읍 디율리에 있으며 신자 수는 4365 

명으로 파주 지역 성당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촌2동에 있 

는 금촌2동 본당에는 1887명의 신자가 있다. 

각본당모두사목협의회가조직되어 있고여러 신심 단체들도활동하고있는 

데, 사목협의회의는 사목회장을 중심으로 총무분과, 기획분과, 전례분과, 교육 

분과, 선교분과, 청소년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본당 신부의 사목 활동을 돕는 구 

조인데, 각본당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본당에서 신지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이다. 

각본당은모두 매일 아침 혹은저녁에 미사를드리고 있으며, 본당의 규모나형 

편에 따라 일요일에는 여러 차례의 미사를드리기도한다. 파주 지역에 있는 4개 

의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매주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매월 한 

차례의 미사를 드린다. 각 공소와 성당이 비어 있어 비록 미사는 보지 못하지만 

신지들이 모여 단체 신앙생활을 영위할수는 있다. 

매주 일요일의 미사는 천주교 신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히는 전례이다. 

따라서 일요일의 미사에는 많은 신지들이 참여한다. 아침 6시에 하는 새벽미사 

도 있지만, 이는 급한 일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시간으 

로 많은 신~-t들이 모이지는 않는다. 또한 본당의 사정에 따라 청소년이나 어린 

이 미사 시간을 별도로 두어 전례를 행한다, 그렇지만 일요일 미사의 중심적 위 

치는 아무래도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히는 교중미사일 것이다. 오전 10시 30분 

에 미사를 시작하는 적성 본당을 제외하면, 파주 지역의 모든 본당은 오전 11시 

미사를 교중미사로 드라고 있으며, 이 미사에는 가장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다. 

일례로 파주의 지구좌 본당인 금촌 본당의 교중미사는 11시에 시작한다. 10 

시쯤부터 신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여 안면 있는 신지들과 인사를 하고 성 

탕으로 들어가서 미사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힌다. 또한 각 분과나 단체와 관련 



된 신자들은 그 분과나 단체의 일요일 행사나 모임을 위해 사무실에 들르거나 

회원들과 의견 교환을 한다. 10시 30분경이면 노란 어깨띠를 두른 3∼4명의 신 

자들이 성당 입구의 차량을 정리하며 신지들을 성당으로 인도한다. 성당 입구의 

한쪽편에는 성모회나 연령회, 레지오 단체 등에서 기금 모금을 위해 준비한 소 

규모 바자회, 또는 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다. 성당 문을 들 

어서면 여성 신지들이 주보를 나누어주며 안내를 하고, 아담한 성당 안은 신자 

들이 앉을 수 있게 마련된 긴 의자가 반원형으로 맨 앞에 위치해 있는 제단을 향 

해 차례로 줄지어 놓여 있다. 입구의 오른편 뒤쪽에는 성가대원들의 좌석이 따 

로마련되어 있다. 

11시가 되면 사제(주임 신부)가 제단으로 입장하며 미사가 시작되고, 순서대 

로 각 의례가 진행된다. 대략 1시간 전후면 미사가 끝나는데, 미사 후에는 신자 

들이 퇴장하며 신부와 수녀, 다른 신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한다. 사목 

위원회 임원이나 각 단체의 장을 비롯한 일부 신자들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모여서 회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금촌 본당뿐 아니 

라 대부분의 본당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본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본당과 달리 공소의 미사는 한 달에 한 번몰로 돌아가면서 행해지며, 본당의 

교중미사 시간을 피하기 위해 오전 일찍 하거나 오후에 행해진다. 일례로 파주 

지역에서 가장오랜 역사를지닌 갈곡리공소의 경우매월둘째 주오전 9시에 미 

사가 있다. 미사가 없는 다른 일요일에는 공소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소회 

장의 지도 아래 공동으로 공소 예절과 같은 주일 전례를 행하고 있다. 공소의 성 

당이 개방되어 있어서 신자들은 수시로 성당에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장 

파꽁소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본당이 평신도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면 수도회는 속세를 떠난 수도자들의 신 

앙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파주 지역에는 그리스도 수도회와 예수성심전교 수도 

회 수련소와 같은 남자 수도 단체가 있으며, 성심수녀회,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등의 여자 수도 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그 

리스도 수도회는 문산읍 이천리에 ‘늘 푸른 자활의 집’ 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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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기관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이 없는 노숙인 및 부랑인들의 자활을 

돕는 기관으로 이들의 치료와사회 복귀를 위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는 교하읍 동패리에 결손 가정 미취학 이동보호 

시설인 정 보나의 집’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보성체 수도회는 파평면 장파1리 

에 ‘성체의 집’ 이라는 지역 아동센터를 성모영보 수녀회는 광탄면 신산1리에 

‘시몬의 집’ 이라는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금촌동에는 자활기 

관인 파주 지역자활센터’ 가 그리고 탄현면 축현1리에는 ‘프란치스코의 집’ 이 

라는 정신지체인 생활 시설이 파평변에는 ‘성제의 집’ 이라는 무료급식소가 천 

주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파주의 지역적 특성상 군부대 성당도 있다. 신산리의 전진 본당은 군인들을 

위한 성당으로 군종 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다. 이 성당의 신자 수는 많지 않지 

만,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들을 위한 성당이기 때문에 일반 본당과는 그 운 

영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마사의 경우 본당에서는 일요일 미사가 한 차례만 

있고, 그이외의 시간에는각지역 공소별로매주돌아가며 미사를드리고 있다. 

파주 지역은 현재 주택단지들이 새롭게 계속 조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인 

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 근교의 다른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천주교 인구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본당도 

더생겨날전망이다. 

파주의개신교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1884년 서상륜이 

황해도 송연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 

다. 뒤이어 1887년에는 서울에 새문안교회가 설립되어 최초의 장로교회가 되었 

다. 특히 1882년 한미조약 이후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를 필두로 하여 캐 



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1884년 입국한 미국 북 

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인 알렌은 이듬해인 1885년 광혜원을 개원하여 의료선 

교의 길을 열었다. 또한 1885년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입국하였으며, 뒤이어 스크랜턴 모자가 입국하여 이화학당 

을 세웠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개교하여 교육사업을 통한 간접 선교를 시작 

하였다. 이후 이들에 의해 한국의 선교활동이 본격화되고 점차 교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장로교와 감리교파에 이어 1889년에는 침례교, 1891년에는 성공회, 1904년에 

는 안식교, 1907년에는 성결교, 그리고 1908년에는 구세군이 각기 선교활동을 

개시하였다. 각 교파의 선교정책은 각기 다OJ=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큰 틀에 

서 본다면 공통점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의 선교는 직접적, 적극적 선교활동 

보다는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통한 간접선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천주교가 초기 전래 시에 많은 박해를 받았음을 고려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있다. 

개신교 전래 초기 파주 지역은 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담당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100여 년의 역시를 지난 교회들은 모두 장로교 소속 교회 

이고, 또한 교회도 장로교 소속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다. 파주 지역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로는 대원교회, 문산교회, 갈현교회, 비저니아교회 

등이 있다. 파주 지역 기독교의 역사는 위의 교회들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뒤를 이어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으며 50년 이상 된 교회들도 

10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위의 교회들 가운 

데 문산교회와비저니아교회는다른두교회와달리 상대적으로도시 지역에 위 

치해 있어서 앞으로 신자 수가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다OJ=한 사회적 활 

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원교회나 갈현교회는 주변이 농 

촌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현재의 상태로 보자면 눈에 띄는 교세의 증7벌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모두 그 연원이 갚은 만큼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신심도 갚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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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읍 대원리 756번지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원교회의 역사는 1901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골마을이었던 대원리에 이순호가 전도를 시작 

하여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에 이순호의 전도를 받은 임봉준이 미국 

선교사 노해리 목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지역의 첫 신자가 되었고, 이후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2년 후인 1904년에는 언더우드의 전도로 신도 

가 5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임봉준은 첫 집사가 되었다. 1905년에는 죽원1리에 

목조 초가 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때 처음 담입 

교역자로 최덕준이 오게 되었다. 1929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죽원리교회로 정 

식 등록되었으며, 1933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40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교 

육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1949년에는 봉일천 초등학교에 다나던 이 교회 소 

속 주일학교 학생 36명이 우상숭배라고 하여 국기배례를 거부함으로써 퇴학 처 

분을 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주재로 국기배례를 주목 

으로 비꾸는 국민의례를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복교되기도 하였다. 

1950년 현 위치로 교회를 옮기고 1957년 4월에 교회의 명칭을 대원교회로 변 

경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간 대원교회를 바탕으로 새롭게 생겨난 

교회는 봉일천 감리교회(1954) 운정교회(1961) 봉일천 장로교회(1970) 등이 있 

으며, 타 교회의 설립에도 많은 지원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해외선교를 

위한 지원도 시작하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탄자니아, 태국 등의 선교를 후원 

하고 있으며, 양로원이나 심신박약 시설 등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현재 대원교회의 교인 수는 600여 명이고, 8개 구역으로 나뒤어 있으며,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를 이꿀고 있다. 교회 제직회는 당 

회장인 조귀현 목사를 회장으로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 

회, 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주일학교가 

있다. 또한 2개의 남전도회 4개의 여전도회가 교회의 전도 활동에 앞장서고 있 

다. 

문산읍 문산리 95-39에 위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문산교회도 역시 1901년 

에 최덕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9년에는 문산리 70번지에 건평 40평의 예배 

당을 건축함으로써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다. 1968년에는 문산교회 유치원을 교 



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유아교육에도 발을 내디였다. 1970년 현 위치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문산교회로 등기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산교회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자치회의 큰 구조로 나뉘어 있으며 경로 

대학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당회는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복 

지위원회 등 모두 13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제직회에는 재정부, 전도부, 

봉사부 등 22개의 부서가 있으며 자치회는 전도회, 친교회, 면려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회에는 3개의 남전도회 10개의 여전도회가소속되어 있다. 

금촌2동 334번지에 위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비저니아교회(구 금촌 장로교 

회)는 1907년에 시작되었다. 처음 이원궁 신태영을중심으로 금촌3리에서 출발 

한 교회는 1932년 금촌1리로 이전하여 초가 6간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55년 

금촌2리 현 위치로 이전하여 새로운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고, 1985년에 같은 자 

리에 새 건물을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저니아교회의 제직회에는 예배부 찬양부 교육부 선교부 등 15개의 부서 

가 있으며,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8개의 각종 위원회가 조직 

되어 있다. 또한 주일학교와 4개로 이루어진 남선교회, 8개의 여전도회가 활동 

하고 있다. 신도수는대략 600여 명이며 각신도들은 5개 교구와남성 목장으 

로 편성되어 있다. 각 교구 아래에는 다시 여러 개의 목장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교구와목장이란조직은다른교회의구역과반의성격을갖는것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갈현교회는 탄현면 갈현2리 418 5번지에 있다. 갈현교회 

는 1907년 언더우드가 파송한 최덕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53년에 현 위치 

로 이전해 목조 건물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89년에는 장학회를 설립하여 학 

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2007년 11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갈현교회의 신도 조직은 예배, 

교육, 선교 등을 담당하는 제직회와 11개의 각기 다른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외에 남녀 선교회 및 장학회 등이 있다. 

교회의 활동은 다양하지만 예배당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활동의 

중심은 예배와 기도이다. 파주의 모든 교회는 일요일에 몇 차례의 예배를 행하 

며, 수요일에는 수요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에 하는 예배는 교회의 규모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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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횟수가 다므며 시간대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의 경우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한두 차례의 예배를 보지만, 큰 교회의 경 

우에는대여섯차례의 예배를행한다. 이외에 어린이틀을대상으로한유치 ·초 

등부 예배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부 예배,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 

는 청년부 예배 등을 별도로 행하고 있다. 교회에 따라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의 교회는 11시에 하는 예배를 일요예배의 중심적 위치에 놓는다 따 

라서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신도가 참여한다. 

갈현교회의 경우 일요일 l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으며, 2부 예배는 오전 11 

시에 있다. 2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10시 무렵이면 신도들이 교회로 모 

이기 시작한다. 교회 입구에서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 신도들이 들어오는 신도 

들에게 주보를 나누어주며 안내를 한다. 11시가 되면 담임 목사의 인도 아래 예 

배가 시작되며 주보에 안내된 순서에 따라 예배가 진행된다. 찬송과 기도, 성경 

봉독, 봉헌, 그리고 축도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예배가 끝나게 된다. 이러한 과 

정은 대략 1시간 전후에 걸쳐서 진행된다. 수요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으며, 그 과정은 일요예배와 비슷하지만 보다 간단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외 

에 유치부, 이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예배가 별도로 행해진다. 또한 매 

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다. 금요일의 심야 기도회는 교 

회의 사정에 따라 매주 개최하는 곳도 있고 갈현교회의 경우처럼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최하는 곳도 있다. 

파주 지 역에는 대략 4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0여 개 교회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정에 따라 교회의 설립과 

폐지 또는통합이 이루어지곤한다. 

서울 근교 지역에는 많은 기도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파주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탈리 기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 기도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 

의도 순복음교회 소속의 조리읍 오산리의 최자실기도원이라 할 수 있다. 최자실 

기도원은 그 규모면에서 웬만한 대형 교회를 능가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도 1만 

여 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 기도원은 금식기도를 통해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받 

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활절이 되면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 



파를초월한연합예배를드리고있다. 

파평면 늘노리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려) 총회 소속의 고려신학교가자리 

하고 있다. 이 신학교는 서울 강서구 회곡동에 있는 경향교회로부터 많은 지원 

을 받는다. 고려신학교 자리에는 신학교와 함께 경향수양관이 자리히-고 있다. 

이외에 법원읍 웅담리의 서현교회 수양관과 문산교회 수양관, 변화산 기도원 등 

이있다. 

한편, 파주 지역에는 기독교의 대표적 단체인 파주 YMCA와 파주 YWCA가 

활동한다. 파주 YMCA는 2006년 11월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활 

동을 하기보다는 자리를 잡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파주 YMCA 

는 창립 이전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경제교육과 마을학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 

고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2007년 10월 파주시로부터 ‘교하 청 

소년 문화의 집’ 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파주 YMCA는 다채로운 청소년 문 

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파주 YWCA의 역사는 다소 오래되었다. 1990년 창립된 파주 YWCA는 1994 

년 YWCA회관을 개관하였다. 1996년에는 방과후교실을 열었으며 2000년대 들 

어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고장 비로알기 , 우리 고장 문화지 

킴이 등의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남학생 성교육캠프나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탈인형극, 뮤지컬 공연 

등의 성 관련 계몽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임산부교실, 무료 직업소개소, 가정폭 

력 상담소 등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랩도 진행한다 

파주에는 YMCA나 YWCA 같은 조직을 통한 사회 프로그램 외에 개교회나 

신도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사업 등도 있다. 문 

산4리의 문산 침례교회, 교히읍 와동리의 복된교회, 조리읍 봉일천리의 다사랑 

교회, 금촌2동의 새힘교회, 금촌2동의 선한교회는 매주 힌 차례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산 침례교회는 교회에 ‘초록빛 밥 

상공동제’ 를 운영하여 주당 네 차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읍 대능3리의 

세계로교회는 ‘푸드뱅크 무료급식소’ 를 운영하고 있고, 문산교회도 무료급식소 

를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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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신교의 활동들이 모두 살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파주 지 역에는 죽은 이틀을 위한 교회 묘지도 10여 곳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교 

회 묘지의 대부분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운영히는 것들로 파주 지역 교회들과 

는무관하다. 

파주의 개신교 연합제로는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파주시 기독신우연합회, 파 

주시 교육자선교회가 있다. 파주시 기독교연합회는 파주 교역자들의 모임이고, 

파주시 기독신우연합회는 파주 개신교 신지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은 또한 

각 읍면별로 별도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에서는 각 교회와 신도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합행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연합회는 연 

초에 신년기도회를 열고 부활절에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를 행한다, 또한 

기을이 되면 ‘파주시를위한 연합부흥회’를 개최하기도한디. 피주의 기독교 인 

구는 대략 2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당이나 용인, 평촌, 일산 등 서울 부근의 새로운 신도시들처럼 파주에는 아 

직 대형화한 교회가 없다. 그 이유는 아직 도시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농촌 지역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파주 

에 앞으로 대형 교회가 생겨날 여지는 충분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인구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파주의 개신교 인 

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독교가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00년을훌쩍 넘어섰다. 그동안기독교는비 

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파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기독교가 파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또한 높 

아졌다. 따라서 교회는지역사회의 뿌리이며 소금이라는의식을가지고사회 갈 

등을해소하고상호협력히는데 앞장서는모습을보여야할것이다. 




